
일본면방이 개발한 항위루스소재  

-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요즘 일본에서는 병원성 위루스(病原性 virus)가 일으키는 감염증(感染症)이 

큰 사회문제로 되고 있다. 2007년에도 고(高)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鳥類

influenza) 위루스가 원인으로 보이는 감염증으로 많은 닭이 죽었는데, 사람에 

대한 감염사례는 없지만 주변사람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매

년 겨울이 되면 고령자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위루스가 원인으로 죽는 사람

이 적지 않다. 현대사회에서 병원성 위루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위기(危機)가 되고 있다. 

그러한 위루스를 불활성화(不活性化)시키는 섬유제품이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들은 닛신보오의 “가이와코트”, 시끼보오의 “플루텍트”, 다이와

보오폴리텍의 “항위루스부직포” 등이다. 이들은 모두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제휴하여 개발되었으며, 그 성능도 객관적인 실험데이터로 뒷받침된 소재들

이다. 

이들 소재를 개발하는 데 큰 힘을 보인 것은 일본의 면방적이 갖고 있는 

솜(섬유), 실, 생지의 각 생산단계에서의 높은 가공기술이었다. 항(抗)위루스

재(材)를 섬유에 가공하려면, 항위루스재가 외기(外氣)에 접하는 표면적을 극

대화하는 등의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과제를 일본의 면방적이 갖고 

있는 높은 기술력으로 해결하였다. 그런 뜻에서 항위루스소재도 “저팬퀄리티

(japan quality)”로 평가될 만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위루스에 대한 관심은 현재 의료관계자뿐만 아니라 널리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었는데, 항위루스소재가 활약할 영역(領域)은 더더욱 넓어질 것이 틀

림없다. 

 ◎ 시끼보오의 “플루텍트” - 글로벌 판매 추진 

시끼보오의 “플루텍트(Flutect)”는 안전성이 좋은 유기계(有機系) 항위루스

제(劑)를 섬유에 가교(架橋)처리함으로써 섬유에 닿은 위루스의 감염가(感染

價)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며, 내(耐)세탁성이 좋고 높은 범용성(汎用性)을 

가진 소재이다. 시끼보오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장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global)한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끼보오에서 “플루텍트”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경이며, 그 당시

부터 위루스에 효과가 있는 약제나 가교처리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2006

년 1월부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농업ㆍ식품산업기술총합연구기구(農

業 食品産業技術總合硏究機構ㆍ ) 동물위생연구소(動物衛生硏究所)와의 공동연

구로 9월에 기능(機能)의 실증(實證)연구결과와 함께 “플루텍트”를 발표하였

다. 

이 연구소의 실험에 의하면 조류인플루엔자 위루스액(液)을 “플루텍트”에 

접촉시작한지 10분만에 약 99.9%의 위루스가 감소하는 등 높은 감염가 저감

효과(感染價低減效果)가 증명되었다. 

“플루텍트”의 또 하나의 특징은 내세탁성이 좋다는 것이다. 세탁 50번 후

에 같은 실험을 해보아도, 거의 같은 실험결과가 나오는 데 성공하였다. 이

미 위생마스크(衛生mask)나 농장작업복 용도로 문의가 많아 시끼보오에서는 



뿌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최근 통신판매로 “플루텍트”를 사용한 손수건을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파

자마나 침장(寢裝), 농장작업복, 의료용 백의(醫療用 白衣) 등으로 판매하려하

고 있으며, 2007년 춘하절경에는 “플루텍트”를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

될 전망이다. 또한 텍스타일뿐만 아니라 부직포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마

스크나 필터(filter)재 용도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이 소재는 일본 내에서 염색 자(子)회사인 시끼보오고오난(江南)에서 생산

하는데,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시

장도 주목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자(子)회사인 “멜텍스”에서도 생산하여 글

로벌하게 판매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동사에서는 앞으로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로 조류인플루엔자뿐만 아니

라 다른 위루스나 세균에 대한 효과도 조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하여는 소재

특성을 잘 이해하는 상대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으

며, 앞으로 이 소재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이다. 

 ◎ 닛신보오의 “가이아코트” - 높은 평가를 바탕으로 용도확대 

닛신보오의 “가이아코트(Gaiacot)”는 코튼섬유의 구조 속에 “제올라이트

(zeolite; 含水硅酸塩)의 결정(結晶)을 만들고 이를 쉬트(sheet)화하여 만들어낸 

소재이다. 결정의 분자구조는 동(銅)이온이나 아연(亞鉛)이온을 도입(導入)함

으로써, 높은 항위루스기능이나 소취(消臭)효과가 생기고 있어 의사 등 전문

가 사이에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제올라이트”는 표면에 미세(微細)한 구멍이 많이 있는 광물(鑛物)의 일종

으로, 그 미세구멍에 수분이나 가스(gas)가 흡착(吸着)하도록 한다. 이에 관심



을 갖게 된 닛신보오는 그 동안 사용해 온 수지바인더(樹脂binder) 등을 사용

하지 않고, 셀룰로스의 비결정영역(非結晶領域)에 제올라이트의 결정을 만드

는 데 성공하였다. 제올라이트의 미세한 구멍은 막지 않고 섬유에 고착시켜 

높은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쉬트를 만들어냈다. 섬유의 표면이 아니라 구조

의 내부에 “제올라이트”가 고착되어 있으므로 보통의 세탁에 대한 내구성도 

좋다. 

이 제올라이트의 이온교환능력을 이용하여 동(銅)이온을 도입한 타입과 아

연(亞鉛)이온을 도입한 두 개 타입(type)을 개발하였다. 그 성능을 보면 공동

연구를 한 오비히로(帶廣)축산대학(畜産大學)의 동물특수질병연구센터(動物特

殊疾病硏究center)의 실험에서 동제올라이트함유율(含有率) 5~7%의 쉬트에 접

촉시킨 조류인플루엔자 위루스액(液)이 10분만에 약 99.9%의 위루스가 불활

성화(不活性化)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2006년 12월에는 엔벨로프막(envelope膜; 위루스를 둘러싼 脂質이 들

어있는 막)이 없기 때문에 일반소독약에 내성(耐性)이 있다고 하는 소(牛)의 

로타위루스(Rotavirus)에 대하여도 높은 감염력억제효과가 있다는 것이 오비

히로축산대학과의 공동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그 외에 악취성분(惡臭成分; 암모니아, 黃化水素, 트리메칠아민 등)에 대한 

소취성능이나 항균성(抗菌性)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등, 매우 범용성(汎用

性)이 높은 소재로 짐작하고 있다. 

2006년 9월에는 “가이아코트”를 사용한 고기능 마스크 “제올라이트마스크”

를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약국 등에서 판매도 시작하였다. 또한 메디칼

(medical)용도로는, 2006년 5월 관계회사에서 의료기기제조판매사(醫療機器製

造販賣社) ‘아로카’를 통하여 전시회에도 출품하였으며, 특히 의사 등 전문가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 축산관련기기 제조판매사인 ‘중부에코텍’이 축산농장작업복인 “에

코카이아작업복”으로 지정하고 있어 의료(衣料)용도에서도 가이아코트를 실

용화하였다. 

동사에서는 앞으로도 연구기관과 제휴하여 기능을 실증하고 자재(資材)용

도나 병원내 덕트(duct)의 내장재(內裝材) 등 용도로도 개발하고 있다. 

 ◎ 다이와보오폴리텍의 “항위루스 부직포” - 접촉 1분만에 99.9% 살균 

다이와보오폴리텍(polytech)은 요오세전기, 돗도리(島取)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항위루스부직포(不織布)”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루스(高病

原性 鳥類influenza virus)를 99.9% 살균하는 등 높은 성능에 대하여 주목을 

하고 있다. 

다이와보오폴리텍은 “요오세전기와 돗도리대학 농학부 수의학과로 구성된 

연구그룹이 천연광물(天然鑛物)인 돌로마이트(dolomite; Ca 또는 MgCO3의 白~

灰色結晶 또는 塊狀鑛物)를 특수 가공처리하여 만든 항위루스재(材)를 개발

한 것에 관심을 갖고 부직포에 처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2005년에 항위루

스부직포를 개발하게 되었다. 

최대의 특징은 가공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항위루스재는 섬유에 고

착시킬 때 화섬 등에 이겨 넣거나 접착수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 방법에서는 항위루스재의 표면을 수지로 덮어버리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동사(同社)에서는 특수 폴리머에 의한 스킨코어(skin-core)구조 섬유를 개발하

여, 섬유 한올 한올의 스킨(skin)부분에 약 5㎛의 두께로 특수수지층을 만들

고, 이에 항위루스재 입자를 쐐기모양으로 박아 항위루스재를 섬유표면에 노



출(露出)시켜 외기(外氣)와의 접촉면적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성능은 실험데이터로도 분명히 증명되었다. 연구담당교수는 고병원성 위루

스인 H5형 조류인플루엔자 위루스를 사용한 실험에서 항위루스부직포에 접

촉한 위루스액 중 4℃의 조건에서 즉효(卽效)타입(type)은 1분만에 99.9%, 효

과지속(效果持續)타입도 15분만에 99.9%의 위루스가 소멸(消滅)하는 등 대단

한 성능을 보였다. 

또한 이 부직포는 조류인플루엔자 위루스뿐만 아니라 보통의 인플루엔자 

위루스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SARS(重症急性呼吸器症候群)

위루스에도 유효하리라고 생각하는 등 적용범위는 더욱 넓어지는 것 같다. 

이미 위생마스크로서 의료용이나 일반용으로 실용화되어 있으며, 일반용 

마스크는 1장에 500엔으로 큰 양판점(量販店; General Marchandise Store; GMS)

의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다. 동사에서는 부직포뿐만 아니라 실이나 생지로서

의 상품화도 검토하고 있으며, 의료용 의류나 자재(資材), 필터 등의 용도를 

더욱 넓게 개발할 방침이다. ♣ 

 


